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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미국 유전 탐사작업 본격화
2005년 북이베리아 탐사작업 완료 예정 … 광구 지분 70% 보유

SK는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루이지애나의 북이베리아 광구 탐사정 시추를 개시했다고 10월12일 

발표했다.

SK 2005년 안에 탐사작업을 완료하고 원유 부존 여부를 확인한 뒤 상업개발 가능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탐사작업 현장에 실무인력 외에 본사 및 휴스턴 지사의 기술인력을 파견해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SK는 미국 현지법인인 SK E&P를 통해 2004년 10월 광구의 지분을 획득하면서 운영권을 확보했으며 개발 

파트너로 미국 석유개발 전문기업인 진저오일(지분 12.5%)과 일본 리갈체인(지분 17.5%)이 참여하고 있다.

유정준 R&I부문 전무는 “광구 운영을 위해 2005년 86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고 향후에도 유망광구가 

있다면 운영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는 1983년부터 23개국 50여개 해외석유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해 현재 12개국 20개 광구에서 원유와 천연가

스 탐사 및 개발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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